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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초 국내 무역수지 적자 심각하다 
 

 

 

 

그림1. 예상보다 심각한 연초 국내 무역수지 적자 폭    그림2. 에너지 무역수지 적자 확대와 함께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 

기조도 무역수지 적자 폭 확대의 또 다른 요인  

 

 

 

 
 

 

 

 

 

그림3. 국가별 수출증가율(2월 1일~20일 기준) : 중화권 

수출이 여전히 부진한 상황임  

 그림4. 주요 품목별 수출증가율(2월 1일~20일 기준) : 반도체 

등 IT 수출의 부진 지속 

 

 

 

자료: 관세청, Bloomberg, CEIC, 하이투자증권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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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하이 Today’s Chart]  오늘의 차트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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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림5. 본토보다 먼저 리오프닝에 나선 홍콩 지표의 개선 흐름이 

일부 나타나고 있음   

 그림6. 상하이 항구 도착 선박수도 연초를 바닥으로 개선되고 

있음  

 

 

 
자료: Bloomberg, CEIC, 하이투자증권 

 

 

 

 

 

■ 만성화되는 국내 무역수지 적자  

- 23년 1 월 1일 ~ 2 월 10일 무역수지 적자 규모 176 억 달러 

 국내 수출경기가 부진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연초 무역수지 적자 폭이 예상보다 심각한 수준을 기록하고 

있음. 1월 127 억 달러의 적자를 보였던 국내 무역수지는 2월 1 일~10일까지 약 48억 달러의 적자를 보임 

 1 월에 비해서는 그나마 적자폭이 다소 축소되는 기류지만 예상보다는 적자 폭은 큰 규모임. 23 년들어 2 월 10 일까지 

누적 적자 규모는 176 억 달러인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9 억 달러 증가한 수준인 동시에 22 년 전체 

무역수지 적자액 475 억 달러의 약 37%에 해당되는 규모임 

 규모도 문제지만 적자 기조가 고착화되고 있음도 국내 경제와 기업에는 큰 리스크임. 국내 무역수지 적자는 지난해 3 월 

이후 월간 기준으로 적자 기조를 이어오고 있음.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거의 매달 월간 기준 사상 최대의 적자폭을 경신 

중이고 마침내 23 년 1 월 월간 기준 적자폭이 127 억 달러로 처음으로 월 100 억 달러를 넘어섬 

- 무역수지 적자 지속 및 적자 폭 확대의 주요인은 에너지 수지 악화 및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 전환 

 무역수지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에너지 부문 적자 폭 확대지만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 전환도 무역수지 적자 기조 및 

적자폭 확대의 또 다른 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음  

 국내 무역수지의 효자 역할을 하였던 대중국 무역수지는 지난해 5 월 상하이 봉쇄조치를 기점으로 적자 전환 이후 적자 

폭이 확대되는 양상임. 22 년 대중 무역수지가 12 억 달러의 흑자라고 하지만 22 년 하반기만 보면 29.6 억 달러의 

적자임. 특히, 23 년 1 월 대중국 무역수지가 39.7억달러로 이 역시 월간 기준 사상 최대 적자임 

 

■ 무역수지 적자 개선될까?        

- 점진적 개선이 예상되나 중국 경기 반등이 관건    

 겨울철을 지나면서 국내 무역수지 적자 폭도 개선될 가능성이 있음. 무역수지 적자의 주된 요인인 에너지 수입액이 

계절적으로 줄어들 것이기 때문임. 더욱이 천연가스 가격의 하락과 더불어 유가 역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어 2 월 이후 

에너지 수입 감소로 에너지 무역수지 적자 폭도 축소될 것임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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 문제는 대중국 수출임. 국내 주요 수출지역 중 큰 폭의 수출 감소를 보이고 있는 국가(지역)는 중국, 광의로는 중화권 

수출임. 중국을 위시해 대만, 홍콩 및 말레이시아 등 중국 경제권 지역의 수출이 동반 부진 현상을 보여주고 있음. 

따라서 대중화권 수출 회복 여부가 국내 무역수지 적자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음 

 결국 금융시장이 기대하는 리오프닝 효과와 이에 따른 반도체 등 IT 수출 반등이 언제쯤 가시화될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 

당사는 3 월부터 대중화권 수출 및 무역수지가 점진적이지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함  

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되는 시점이 3 월경으로 예상되기 때문임. 관련하여 중국보다 리오프닝을 

먼저 한 홍콩 경제지표가 최근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고 상하이 항구내 선박 도착 건수의 회복세가 이를 뒷받침해주고 

있음 

- 중국 리오프닝 효과가 궁극적으로 국내 수출 및 만성화되고 있는 무역수지 적자 개선에 있어 열쇠를 쥐고 있음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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